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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를 위협하는 플라스틱

플라스틱	시대(Plastic	Age)를	산다고	이야기할	만큼	우리는	플라스틱에	둘러싸인	삶을	

살고	있다.	플라스틱은	분해되어	사라지지	않고	미세화	되어	우리의	주변을	떠도는	물질인	

만큼	그	위험도가	더	높다.	최근에는	사람의	혈액과	모유	속에서	미세플라스틱이	발견되었

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으며1	2,	사람의	손길이	거의	닿지	않는	야생동물의	배설물에서도	미

세플라스틱이	발견되었다.3	이는	플라스틱	오염	문제가	땅과	바다	생태계뿐	아니라	야생	생

태계와	인체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불어	플라스틱은	99%	이상이	화석연료로부터	만들어지며,	생산・소각・재활용에	이르는	
전	생애주기(Life	cycle)	모든	단계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기후에도	엄청난	위협을	가

하고	있다.4

코로나19	팬데믹은	플라스틱	사용량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했다.	이제	많은	시민이	

일상으로	복귀하고	있지만,	배달	음식과	택배	배달,	간편식	등을	이용하는	생활방식은	코로

나19	팬더믹을	겪는	2년	반이	넘는	시간	동안	우리에게	익숙해져	버렸다.	환경부	발표에	따

르면	코로나19	팬데믹	전후	배달	음식	이용량은	75.1%	증가했으며,	택배	이용량은	19.8%	

증가했다.	이에	따라	폐플라스틱은	14.6%,	폐비닐은	11%가량	증가했다.5		최근	정부	발표

에	따르면	2021년	플라스틱	발생량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2019년(418만	톤)에	비해	

2021년	492만	톤으로	17.7%가	증가했다.6

조사 배경 및 목적Part.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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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2	OECD	글로벌	플라스틱	아웃룩

그림	1.	OECD의 2060년까지 분야별 플라스틱 폐기물 증가량 추정 (단위: 백만 톤,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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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OECD	보고서에	따르면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전	세계	플라스틱	폐기물

이	2060년에는	2019년	대비	약	3배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또한	바다로	흘러	들어갈	

플라스틱	쓰레기도	2019년에	비해	3배에	달할	것이며,	플라스틱의	전	생애주기에서	발생

하는	온실가스의	양도	2배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7

플라스틱의	위협은	비단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	시민이	겪고있는	만큼	UN에서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2022년	3월	유엔환경계획(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UNEP)에서	범국가적으로	플라스틱을	규제하는	‘국제	플라스틱	협약’을	체

결하자는	합의를	하기에	이르렀다.	국제적으로도	플라스틱	오염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이	

인정이	된	것이며,	이	문제의	해결이	범국가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인지한	것을	의미한

다.	플라스틱	폐기물을	국가	간	거래로	‘폐기’하는	사건들8	9	까지	벌어졌던	것을	미루어	볼	

때	이는	필수불가결한	조치임이	틀림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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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별 플라스틱 배출량 조사 배경

플라스틱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분야는	포장재이다.	2015년	기준,	생산된	플라스틱의	약	

40%가	포장재였으며,	대부분의	포장재는	일회용	플라스틱이다.10	즉	우리가	물건을	구매

하면서	원하든	원치	않든	구매하게	되는	포장재들이	전체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의	상당

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다.	따라서	증가하는	플라스틱	사용량을	감축하기	위해서는	기업

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시급하다.

기업들이	생산・판매하고있는	플라스틱의	양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의	제대로	된	조사는	이
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루어진다고	해도	우리나라에서는	플라스틱과	일회용	플라스틱이	

세분화된	법적	정의가	없어	정확하고	일관성	있는	통계	수치를	수집하기가	힘든	실정이다.	

이런	분위기	속에	기업들은	생분해가	가능한	바이오	플라스틱을	개발・사용	하겠다는	발표
를	하거나	한정된	플라스틱	감축만을	하고	있다.	생분해가	가능한	플라스틱은	그	기술이	유

효하다고	하더라도	경제성이	떨어져	상용화가	어려운	실정임에도	기업들은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그린	워싱(Greenwashing)11을	하고	있으며,	근본적이고	빠른	방법인	‘불필요한	

플라스틱	사용의	감축’에는	소극적이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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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피스 동아시아 서울사무소는 2020년부터 현재까지 3년째 시민들의 

동참으로 한 주 동안 개인이 소비하고 있는 플라스틱을 조사하고 있다. 

이	조사는	국내	환경에	초점을	두고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기록된	방대하고	자세한	

자료를	통해	어떤	기업들이	플라스틱을	생산	및	판매하였고,	플라스틱	오염에	얼마나	많은	

책임이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하여	플라스틱	사용량을	조사하고	있다.	

플라스틱	배출량	상위	기업을	가늠하는	이	조사는	비단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	2,300

여	개의	환경단체들이	연대하여	운영하는	캠페인인	브레이크	프리	프롬	플라스틱(Break	

Free	From	Plastic,	이하	BFFP)에서도	2018년부터	매년	세계	시민들과	함께	어느	기업

이	얼마나	많은	플라스틱을	생산・판매하고	있는지	조사하여	발표하고	있다.	글로벌	조사에
서	식음료업계는	지속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BFFP의	조사	결

과	상위	3위	안에	꾸준히	든	세	기업(코카콜라,	펩시,	네슬레)은	모두	식음료	기업으로	나타

났다.	2021년에는	네슬레가	4위로	내려가고	유니레버가	3위를	차지했다.	식음료는	일용

소비재(화장품,	세제	등)와	함께	포장재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제품군에	속하는	것을	볼	때	

해당	조사에서	식음료	기업들이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하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

그러나	BFFP의	브랜드	오딧(Brand	Audit)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국내	기업의	

일회용	플라스틱	생산량	지형도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그린피스	서울사무소는	

국내	플라스틱	소비	환경을	고려해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플라스틱	

위기로부터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안에	대해	제언을	하고자	한다.	특히	이번	조사는	국내	최

대	규모로	진행된	시민참여형	캠페인으로,	일상생활	가운데	국내에서	발생하는	일회용	플

라스틱	폐기물	규모를	파악해	기업별	플라스틱	배출량	순위를	산출하였으며,	객관적인	자

료를	바탕으로	국내	거대	기업의	일회용	플라스틱	감축을	요구하는	기초	자료의	역할을	하

고	있다.		

	

아울러	이	조사는	기업의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플라스틱	생산・판매	행태에	대해	지적하고	
재사용과	리필이	가능한	순환	체계	구축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하였다.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기업들이	생산	판매하는	플라스틱의	

양을	줄이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기업의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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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그린피스 플콕조사 앱 메인화면

조사 개요 및 방법

*플콕조사는	2021년	그린피스	집콕조사의	연장선으로	‘플콕’은	‘플라스틱	콕	집어내’의	줄임말을	뜻함

국내	기업들은	일회용	플라스틱	생산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

으며,	실제로	각	제품에	플라스틱이	얼마나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자세한	정

보	또한	파악할	수	없다.	따라서	그린피스	서울사무소는	소비자들로부터	일회

용	플라스틱	배출	실태를	바탕으로	기업의	플라스틱	사용량을	파악하고자	애

플리케이션을	통해	조사를	실시했다.		

그린피스	서울사무소에서	개발한	일회용	플라스틱	조사	애플리케이션*은	대

한상공회의소	유통물류진흥원이	제공하고	있는	바코드	정보를	활용하여	제품

을	식별하였으며,	바코드가	존재하지	않거나	식별되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는	

참가자가	제조사,	제품군,	제품명	등	정보에	대해	수기	입력을	통해	기록하였

다.	또한	각	참가자가	입력한	상품에	대한	플라스틱	성분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

린피스	서울사무소	자체	후속	조사를	통해	개별	상품의	플라스틱	성분을	식별

하였다.	

이	조사의	목적은	실제	소비	단계에서	어떠한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이	얼마나	

사용되고	있으며,	어떤	기업들이	플라스틱	배출	감축을	위해	더	노력해야	하는

지를	밝히는	것이다.	본	조사는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플라스

틱	포장재의	종류	및	사용	현황을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입력하

여	조사에	참여할	수	있었으며,	일회용	플라스틱	소비행태가	편향적으로	반영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전국의	다양한	연령과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참가자를	선

발하였다.

조사	기간은	2022년	8월	22일부터	2022년	8월	28일까지	총	7일간이었

으며,	참가자가	사용한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의	정보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입력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오기재	및	불성실한	응답	등을	

제외하고	총	3,506명의	데이터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이는	국내	시민	참여	플

라스틱	조사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의	조사가	이루어졌다.	주요	응답	내용은	참

가자가	사용한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의	제조사,	제품군,	플라스틱	종류,	수량	

등이	포함되어	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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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포장재가 
일상생활의 

플라스틱 쓰레기 중

73.2% 를 차지

개인위생용품

13.5% (19,606)

식품포장재

73.2% (106,316)

일반포장재

6.4% (9,223)

생활용품

1.8% (2,552)

기타

5.2% (7,498)

조사 결과, 일주일의 조사 참여 기간 동안 3,506명이 응답한 일회용 플라스틱은 총 14만 

5,205개로 나타나 일주일간 1인당 약 41.4개의 플라스틱이 발생한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식품	포장재로	쓰인	일회용	플라스틱은	10만	6,316개로,	일상생활에서	발생한	전체	

일회용	플라스틱	폐기물의	73.2%를	차지했다.	이를	통해	식음료	관련	플라스틱	포장재가	

일회용	플라스틱	소비량에	직접적인	원인임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개인	위생용품	플라스

틱	쓰레기가	1만	9,606개(13.5%)로	2위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46%가	일회용	마스크

로,	개인	위생용품에서	발생하는	플라스틱	소비량이	많게	나타난	점은	코로나19라는	특수	

상황에	따른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추정된다.	3위는	택배	포장	및	비닐봉지	등을	포함한	일

반	포장재로	9,233개(6.4%)가	배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린피스	서울사무소의	연간	일회용	플라스틱	배출량	조사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의	일상

생활	속에서	가장	많이	배출되는	플라스틱	종류는	단연	식품	포장재다.	다른	물건을	포장하

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플라스틱	포장재는	전체	플라스틱	가운데	비교적	큰	비중을	

차지한다.	지난	3년간(2020년~2022년)의	플콕	조사에서	매년	식품	포장재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2022년	이번	조사	역시	2021년에	이어	일회용	플라스틱	중	식품	포장

재는	70%를	초과하는	비중을	차지하기도	했다.	이는	식품	제조사들이	플라스틱	폐기물	발

생의	주범이며	이들은	이	문제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가지고	근본적	해결책을	위해	노력해야	

함을	시사한다.		

전체 플라스틱 배출량에서 식품 제조사 포장재의 비율

본론Part.2

1

그림	3.	식품 포장재가 일회용 플라스틱 쓰레기에서 차지하는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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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료 및 유제품류'가 

51.3% (54,537개)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

식품포장재 | 음료 및 유제품류

51.3%
(54,537)

식품포장재 | 과자 / 간식류 

16.0%
(16,968)

식품포장재 | 가정간편식류

8.8% (9,395)

식품포장재 | 배달용기

8.1% (8,579)

식품포장재 | 기타

6.6% (6,993)

식품포장재 | 면류

3.1% (3,326)

식품포장재 | 조미료 및 양념류

2.7% (2,894)

식품포장재 | 과채류 & 육류 및 신선식품

3.4% (3,624)

일상생활에서	발생한	플라스틱	폐기물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식품	포장재를	세

부적으로	분류해	보면,	 ‘음료	및	유제품류’가	식품	포장재의	51.3%(5만	4,537개)로	가

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서	‘과자	·	간식류’는	16.0%(1만	6,968개)와	‘가정간편식류’’	

8.8%(9,395개)가	그	뒤를	이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식품	포장재	가운데	음료	및	유제

품류와	과자	·	간식류,	가정간편식류만을	더한	비중이	전체	플라스틱	폐기물의	절반	이상

(55.7%)을	차지한다는	점이다.	이	결과를	통해	국내	주요	식품	제조사들이	상당한	양의	일

회용	플라스틱을	판매	및	유통해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를	발생시키는	주체임을	알	수	있다.	

그림4.	식품 포장재의 카테고리별 플라스틱 발생량



2022년 내가 쓴 플라스틱 추적기 10

상위 10 개 제조사 비중

22.7%

농심 (2.9%)

동원 F&B (2.3%)

롯데제과 (2.2%)

CJ 제일제당 (1.8%)

오뚜기 (1.8%)

코카콜라 (1.7%)

빙그레 (1.5%)

매일유업 (1.4%)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2.8%)

롯데칠성음료 (4.3%)

그림	5.	플라스틱 배출량 상위 10개 제조사의 비중

이번	조사에서	집계된	제조사는	총	6,829개로	나타났으며,	배출량	기준	상위	10개	식품	제

조사가	전체	플라스틱	총	14만	5,205개	가운데	3만	3,014개의	일회용	플라스틱을	발생시

켰다.	이는	전체의	0.15%에	해당하는	10곳의	상위	제조사[롯데칠성음료,	농심,	제주특별자

치도개발공사(삼다수를	생산	및	판매),	동원F&B,	롯데제과,	CJ제일제당,	오뚜기,	코카콜라,	

빙그레,	매일유업	등]가	전체	플라스틱의	약	22.7%에	달하는	일회용	플라스틱을	생산	및	유

통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플라스틱 배출량에서 상위 10개 식품 제조사의 비율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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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심 4,258

동원 F&B 3,359

롯데제과 3,216

CJ 제일제당 2,683

오뚜기 2,557

코카콜라 2,417 

빙그레 2,209

매일유업 2,092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4,051

롯데칠성음료 6,172

그림	6.	전체 플라스틱 배출량 가운데 상위 10개 식품제조사

아래	그림을	보면	상위	1,	2,	3위를	차지한	롯데칠성음료와	농심,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에서	각각	4,000개가	넘는	플라스틱	포장재를	배출한	것을	알	수	있다.	이	조사를	통해	확

인할	수	있듯이,	상위	10개	기업은	플라스틱	대량	소비문화를	유지,	확산하는	데	중요한	역

할을	하고	있다.	플라스틱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이들	주요	기업이	불필요한	플라스틱	포

장재를	없애고,	한	번	쓰고	버리는	선형	경제	시스템에서	재사용이	가능한	순환	경제	시스템

으로	전환하는	등	업계를	선도하는	기업의	위상에	걸맞게	책임	경영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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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포장 종류별 상위 5개 플라스틱 배출 기업3

전체	플라스틱	배출에	있어	상위	10개	식음료	기업이	22.7%의	비중을	차지함에	따라,	식

품	포장재	가운데	제품	종류별로	각	제조사의	일회용	플라스틱	배출	순위를	살펴보았다.	식

품	포장의	세부	항목	중	제조사를	특정할	수	있는	음료	및	유제품류,	과자·간식류,	가정간편

식류,	면류,	조미료	및	양념류에서	총	8만	7,120개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발생하였는데,	이

는	전체	일회용	플라스틱	쓰레기의	60.0%를	차지하였다.	이	품목들의	일회용	플라스틱	배

출량을	살펴보면	우리에게	친숙한	식품	제조사들	이	상위권을	차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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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음료 및 유제품류 상위 5개 식품 제조사 수량 및 비중

음료 및 유제품류 수량 (갯수) 비중 (%)

롯데칠성음료 6,172 11.3%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4,051 7.4%

동원F&B 2,436 4.5%

코카콜라 2,417 4.4%

매일유업 2,092 3.8%

상위 5개사 수량 17,168 31.5%

총 수량 54,537

전체	식품	포장재	플라스틱	쓰레기	가운데	51.3%를	차지하는	음료	및	유제품류의	상

위	기업들을	살펴보면,	음료	및	유제품류	중	생수	 ‘아이시스’를	생산하는	롯데칠성음료

가	6,172개(11.3%)로	1위를	차지했다.	삼다수를	생산하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2위),	동원F&B(3위),	코카콜라(4위)	그리고	매일유업(5위)이	그	뒤를	이었다.	상위	5개	

기업에서	배출한	음료	및	유제품류	플라스틱	쓰레기는	전체	음료	및	유제품류	플라스틱	쓰

레기	5만	4,537개	가운데	1만	7,168개로	31.5%를	차지했다.	음료	및	유제품류	플라스틱	

쓰레기	가운데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생수병이다.	국내	생수	시장은	급속도로	성장하

고	있으며	국내	생수	판매	기업들	또한	무라벨(라벨이	없는)	생수를	출시하는	등	친환경	제

품으로의	그린워싱을	시도하고	있으나,	여전히	음료류에서	상당	부분의	일회용	플라스틱이	

발생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한편	코카콜라의	경우,	BFFP	조사에서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쓰레기를	가장	많이	배출

하는	상위	3개	기업	중	하나로	매년	이름을	올리고	있다.	국내	조사에서도	음료	및	유제품류	

2위에	오르며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한편	롯데칠성음료의	경우	생수	시장에서	2위	규모인	

동시에	탄산수	및	탄산음료	등	다양한	음료를	생산	및	유통하여	국내	음료	시장에서	차지하

는	규모와	함께	일회용	플라스틱	소비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료 및 유제품류 상위 5개 식품 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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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과자·간식류 상위 5개 식품 제조사 수량 및 비중

과자 • 간식류 수량 (갯수) 비중 (%)

롯데제과 2,468 14.5%

해태제과 1,552 9.1%

오리온 1,217 7.2%

크라운제과 955 5.6%

농심 902 5.3%

상위 5개사 수량 7,094 41.8

총 수량 16,968

과자·간식류의	플라스틱	배출량	상위	5개	기업을	분석한	결과,	대표제품	‘빼빼로’	등을	생산

하는	롯데제과가	2,468개로	전체의	14.5%를	차지하며	1위를	기록했다.	그	뒤로	해태제과

(2위),	오리온(3위),	크라운제과(4위),	농심(5위)이	상위	5위	안에	들었다.	과자·간식류의	

전체	1만	6,968개	플라스틱	쓰레기	가운데	상위	5개	기업의	플라스틱	쓰레기는	7,094개

로	전체의	41.8%를	차지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식품	산업통계정보와	시장조사업체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코

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집콕족’이	늘어나면서	국내	스낵	과자	시장은	지속해서	성장해	21년	

기준	약	3조	7천여억	규모에	이르렀다.12	특히	과자	및	간식류의	경우	개별	포장	제품이	상

당히	많이	존재한다.	롯데제과의	‘ABC초콜릿’은	손쉽게	먹기	쉽다는	이유로	큰	포장재	내	

수많은	개별	포장된	제품으로	구성되어있다.	또한	롯데제과의	‘엄마손파이’,	 ‘카스타드’,	해

태제과의	‘홈런볼’	등은	각	제품에	트레이가	포함되어	플라스틱이	포함돼	플라스틱	소비를	

부추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자・간식류 상위 5 개 식품 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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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가정간편식류 상위 5개 식품 제조사 수량 및 비중

가정간편식류 수량 (갯수) 비중 (%)

CJ제일제당 1,660 17.7%

오뚜기 1,005 10.7%

동원 568 6.0%

농심 537 5.7%

광천김 501 5.3%

상위 5개사 수량 4,271 45.5%

총 수량 9,395

가정간편식류의	플라스틱	배출량	상위	5개	기업을	분석한	결과 ,	대표적인	가정간편식	

‘햇반’ 을	생산하는	CJ 제일제당이	1,660개로	전체의	17.7%를	차지하며	1 위를	차지했

다 .	그	뒤로	오뚜기 (2위 ),	동원 F&B(3위 ),	농심 (4위 ),	광천김 (5위 ) 이	상위	기업

에	이름을	올렸다 .	전체	가정간편식류	플라스틱	쓰레기	9,395개	가운데	상위	5개	기업

의	플라스틱	쓰레기는	4,271 개로	집계되어	전체의	절반	가까운	45.5%를	차지했다 .	

해마다	커지는	가정간편식	규모는	2016년	2조	2,700억	원에서	올해에는	5조	원대

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	코로나 19	사태	이후	급성장한	가정간편식	시장은	1인	가구	비

율의	증가	등을	통해	그	소비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이에	따라	플라스틱	폐기

물	처리	문제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	

즉석밥	용기의	플라스틱	성분	대부분은	‘플라스틱	OTHER’ 로	구성되어	있다 .	OTHER

란	LDPE,	HDPE,	PP,	PS,	PVC	외	다른	재질로	이루어져	있거나	두	가지	이상의	재질이	

섞여	있는	것을	의미한다 .	즉	OTHER로	분류된	용기의	경우	원료	재질을	확인하기	어렵

고	재생	공정에서	원료의	품질을	낮추기	때문에	재활용	공정을	방해하게	된다 .	따라서	우

리가	아무리	분리배출을	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재활용이	어려워	대부분	소각되거

나	매립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	이에	중장기적으로	즉석밥	용기의	재질을	재사용	용기

로	전환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	수립이	요구된다 .	

가정간편식류 상위 5 개 식품 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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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면류 상위 5개 식품 제조사 수량 및 비중

면류 수량 (갯수) 비중 (%)

농심 1,393 41.9%

오뚜기 833 25.0%

삼양 379 11.4%

에치와이 249 7.5%

풀무원 75 2.3%

상위 5개사 수량 2,929 88.1%

총 수량 3,326

면류의	플라스틱	배출량	상위	5개	기업을	분석한	결과,	‘신라면’을	생산하는	농심이	1,393

개로	전체의	41.9%를	차지하며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그	뒤로	오뚜기(2위),	삼양식품(3

위),	팔도비빔면	등을	생산	및	판매하는	에치와이(4위),	풀무원(5위)이	상위	5대	제조사로	

이름을	올렸다.	면류	플라스틱	쓰레기	3,326개	가운데	상위	5개	기업의	플라스틱	쓰레기

는	2,929개로	전체의	대부분인	88.1%를	차지했다.	이	결과는	라면	기업들의	매출	및	점유

율과	아주	유사하다.	실제로	올해	기업들의	점유율은	농심이	55.7%로	부동의	1위를	차지

했고,	그	뒤를	이어	오뚜기(23.7%)와	삼양식품(11.2%)이	차지하였다.	더불어	라면의	매

출	순위에서도	4위까지	모두	농심이	차지하였으며(순위별	신라면	1,253억	원,	짜파게티	

836억	원,	안성탕면	609억	원,	육개장	사발면),	오뚜기의	진라면이	5위(551억	원)를	차

지했다.13

면류 상위 5 개 식품 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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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조미료 및 양념류 상위 5개 식품 제조사 수량 및 비중

조미료 및 양념류 수량 (갯수) 비중 (%)

대상 478 16.5%

오뚜기 477 16.5%

CJ제일제당 433 15.0%

샘표 162 5.6%

사조 142 4.9%

상위 5개사 수량 1,692 58.5%

총 수량 2,894

조미료	및	양념류의	플라스틱	배출량	상위	5개	기업을	분석한	결과,	순창	고추장	등의	제품

을	청정원이라는	브랜드로	출시하고	있는	대상이	478개로	전체의	16.5%를	차지하며	1위

로	집계됐다.	오뚜기(2위),	CJ제일제당(3위),	샘표식품(4위),	사조대림(5위)이	그	뒤를	이

었다.	전체	조미료	및	양념류	플라스틱	쓰레기	2,894개	가운데	상위	5개	기업의	플라스틱	

쓰레기는	1,692개로	전체의	절반	이상인	58.5%를	차지했다.

조미료	및	양념류에서	발생한	플라스틱은	분리배출	과정	또한	어렵다.	플라스틱이	재활용

되기	위해서는	양념	자국을	세척하거나	관련	내장지를	제거한	뒤	분리배출을	해야	한다.	그

러나	조미료	및	양념이	보관된	플라스틱	용기	내	이물질을	실제로	완벽히	제거하기란	어려

워	재활용하는	데	많은	비용과	에너지가	들고,	불가능할	수	있다.	

조미료 및 양념류 상위 5 개 식품 제조사



2022년 내가 쓴 플라스틱 추적기 18

그림	7. 식품포장재에서 발생한 플라스틱 폐기물 종류

비닐류

33.1%
(35,177)

페트 

16.8%
(17,897)

플라스틱 | PP 

15.4%
(16,414)

플라스틱 | OTHER

10.7% (11,334)

플라스틱 | HDPE

9.5% (10,092)

 알 수 없음

8.1% (8,647)

플라스틱 | LDPE

3.1% (3,298)

기타

0.1% (114)

플라스틱 | PS

3.1% (3,343)

식품 포장재에서 발생한 플라스틱 개수는 총 10만 6,316개로 폐기물의 종류를 구분해 본 

결과, 비닐류는 3만 5,177개(33.1%)로 나타났다. 비닐류의	경우	일부는	재활용되지만,	

대부분의	비닐류는	‘OTHER’(기타)	또는	‘단일’	등으로	분류돼	재질과	관계없이	폐기물	에

너지화	일종인	고형	연료	(Solid	Refuse	Fuel,	SRF)로	활용하거나	매립하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

만약	플라스틱이	무색이며	단일	재질	및	구조이면	재활용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14		

하지만	이번	플콕	조사	결과,	전체	플라스틱	쓰레기	발생량	중	비닐류를	제외한	단일	플

라스틱의	비중은	48.0%였다	(PET(16.8%),	PP(15.4%),	PS(3.1%),	HDPE(9.5%),	

LDPE(3.1%)의	합계).	만약	단일	재질	플라스틱	폐기물이	모두	재활용된다고	가정하더라

도	최대로	가능한	플라스틱	재활용	비율은	40%	정도에	불과하다.	따라서,	우리가	아무리	

플라스틱	분리배출을	잘한다고	해도	실질	재활용의	비율이	현저히	낮을	수밖에	없다는	것

이다.	

식품포장재에서 발생한 플라스틱 폐기물 종류



2022년 내가 쓴 플라스틱 추적기 19

현재 우리 정부는 실질 재활용에 대한 정확한 수치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린피스	동아시아	

서울사무소는	지난	2019년	충남대학교	장용철	교수	연구팀에	의뢰해	환경부	자료를	토대

로	에너지	회수를	제외한	실질적	물질	재활용률을	조사했다.	그	결과	실질	물질	재활용률은	

22.7%	남짓인	것으로	파악됐다.15

하지만	정부는	생활계	플라스틱	재활용	비율을	2019년	기준	약	54%로	높게	제시하고	있

다.	실제	가정에서	분리	배출되어	수거된	재활용	플라스틱	중	약	46%는	잔재물로	나타났

고,	대부분	시멘트	소성로에서	처리되고	있다.	재활용으로	보고된	재활용	선별품도	절반	정

도는	고형연료로	연소되고	있다.	따라서,	플라스틱	재활용	정책만으로는	현재	플라스틱	오

염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전체	플라스틱	생산량을	감축해야	하고,	순환	경제로

의	시스템	전환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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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피스	서울사무소는	2020년부터	올해로	3년째	일회용	플라스틱	배출	기업	조사를	실

시하였다.	그	결과	식음료	제조사가	플라스틱	발생량에	미치는	비중은	꾸준히	압도적인	것

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위	10개	식음료	제조사의	일회용	플라스틱	배출량은	전체의	22.7%

를	차지해,	플라스틱	쓰레기	5개	중	1개는	이들	기업의	상품으로부터	발생한	점을	알	수	있

다.	이처럼	매년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에	있어	지속해서	그	문제가	드러나고	있음에도	식품	

제조사들의	변화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특히	이	순위는	국내	주요	기업들의	시장점유율과	

유사한	형태를	보인다는	점에서	플라스틱	위기에	있어	이들의	사회적	책임은	보다	크다.	플

라스틱	오염으로부터	우리의	건강과	생태계를	지키기	위해	이들	기업은	선제적으로	그	문

제를	해결해야	하며	그	누구보다	강화된	책임	의식을	지녀야	한다.	

그린피스	서울사무소는	지난	3년간의	조사를	통해	상위	플라스틱	배출이	가장	많았던	상위	

10개	기업의	순위를	살펴보았다.	3년	내내	10위	안에	포함되었던	기업들은	롯데칠성음료,	

CJ제일제당,	농심,	롯데제과,	오뚜기,	동원	F&B였다.	이	기업들이	지난	3년	내내	플라스틱	

폐기물	배출의	주범	10위	안에서	반복되어	언급되었다는	것은	이들	기업이	막대한	양의	플

라스틱을	생산	판매함으로써	이익을	창출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책임	의식을	충분히	갖

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6. 2020 ~ 2022년 플라스틱 배출 상위 10위 기업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플라스틱 조사 3개년 결과 비교 
(2020~2022)

4

순위 2020 2021 2022

1 동원F&B 롯데칠성음료 롯데칠성음료

2 농심 CJ제일제당 농심

3 롯데칠성음료 농심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4 CJ제일제	당 롯데제과 동원F&B

5 오뚜기 코카콜라 롯데제과

6 롯데제과 풀무원 CJ제일제당

7 풀무원 오뚜기 오뚜기

8 동서식품 동원F&B 코카콜라

9 오리온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빙그레

10 남양유업 매일유업 매일유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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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표는 이번 조사에서 배출량 상위10위를 차지한 기업의 플라스틱 실태 

및 감축 계획을 정리한 결과다. 탈 플라스틱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조건인  

기후 위기 대응, 감축 선언 및 계획, 투명한 공개정보를 중심으로 작성하였으며 3년

간의 조사 내내 10위 안에 포함된 기업들은 푸른색으로 강조 표시하였다.

기후 위기 대응은	현재	기업들의	온실가스	총배출량17을	살피고	이를	줄이기	위해	어떤	노

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항목이다.	기업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RE	100(기업에서	사용

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대체)	선언	및	이에	따른	구체적인	타임라인	설정,	재

생	에너지	사용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목표	수립	등의	노력을	할	수	있다.	보고서	조사	배경

에서도	서술한	바와	같이	전체	수명주기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플라스틱	문제의	해결

은	탄소중립	실천에	있어	핵심이	된다.	2020년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선언에	맞추어	플

라스틱	배출	기업들	또한	기후	위기	대응에	대해	의식을	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	

실질적인	재생	에너지	사용	비율은	미미하며	구체적인	실행	계획도	수립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감축 선언 및 계획은	일회용	플라스틱	발생량	감축을	위한	선언과	이를	시행하기	위한	실효

성	있는	계획	유무에	대한	항목이다.	플라스틱	정책과	관련하여	다수의	기업이	몇	년	전부터	

패키지	경량화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최근에는	소비자들의	요구에	응하여	제품	내	불

필요한	플라스틱	제거를	위해	패키지	디자인	보완	정책을	펼치고	있는	사례를	찾을	수	있었

다.	하지만	기업들은	이러한	방식으로	단기적인	플라스틱	감축	목표를	제시했을	뿐,	플라스

틱의	획기적인	감축	선언하고	재사용이나	리필	시스템	등	자원순환에	기반한	해결책을	구

체적으로	제시하지는	않았다.	

투명한 정보공개는	기업들이	플라스틱	배출량을	공개하고	있는지에	대한	항목이다.		

정보의	투명성은	기업이	플라스틱	감축을	선언하고	이를	이행하는	데	있어	필수적이다.	이

에	따라	그린피스는	2021년부터	식품	제조사를	대상으로	플라스틱	종합	정보와	연도별	플

라스틱	감축	목표	및	달성	로드맵	공개를	요구하는	캠페인을	펼쳐왔다.	하지만	여전히	기업

들은	해당	정보를	공개하는	데	있어	매우	소극적이다.	일부	기업은	「자원의절약과재활용

촉진에관한법률」에	따라	정부에	신고하는	제품	포장재	출고	수입	실적을	공개하고	있기는	

하지만	플라스틱에	대한	세부	사항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주요 기업의 플라스틱 실태 및 감축 계획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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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기후 위기 대응 감축 선언 및 계획 투명한 정보공개 출처

롯데칠성음료

	・	2021년	기준	온실가스	총배출량	

				162,748tCO2	eq

・	2021년	RE	100	가입	

・	2040년까지	100%	재생에너지	전환	

				목표

・	2021년	기준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	

				0.01%

	・	플라스틱	발생량	저감(제품	경량화,	

				무라벨	확대),	r-PET	사용	확대,	PET	

				회수시스템	등	자원순환	로드맵	발표

	・	2030년까지	석유	기반(원료)	

				플라스틱	사용량	30%	감축	목표

	・	구체적인	타임라인	제시	부재		

	・	음료,	주류를	통합한	

				플라스틱	출고량	공개	

	・	2021년	기준	54,381톤

	・	2021	

				롯데칠성음료	

				지속가능성보고서

	・	롯데칠성	환경정책	

				로드맵

농심

	・	2021년	기준	온실가스	총배출량	

				176,034tCO2	eq

	・	RE	100	및	탄소	중립에	대한	목표	부재	

	・	태양광	에너지	사용에	확대에	대한	

				언급은	있으나	구체적	타임라인	없음	

	・	2021년	기준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	

				0.0054%

	・	지속가능한	패키징을	위한	

				3R(Reduce,	Replace,	Recycle)					

				전략		제시

	・	22년	단기	목표로	포장재	

				감축(2,365톤),	재활용	용이성	

				향상(10건),	재질	전환(15건)	상정		

	・	혁신적인	제도	개선	및	장기	로드맵	

				부재	

	・	「자원의절약과재활용

	・	촉진에관한법률」에	따른	

				제품	포장재	출고	수입	

				실적	공개	

	・	2021년	기준	

				25,327톤이며	20년	대비	

				감축량은	1,365톤	

	・	세부적인	플라스틱	

				포장재에	대한	정보	없음	

	・	2021	농심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	2019년	기준	온실가스	총배출량	

				30,160tCO2	eq

	・	RE	100	및	탄소	중립에	대한	목표	부재	

	・	재생에너지	현	사용량	데이터는	

				부재하며	태양광	발전을	통한	전력	

				절감량	제시	

	・	용기	경량화,	에너지	사용량	절감,	

				탄소	발자국	인증	등에	대한	성과는	

				제시하지만,	플라스틱	감축	선언이나	

				계획에	대한	내용	부재	

	・	플라스틱	사용량	정보	

				없음

	・	2020JPDC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동원 F&B

	・	2021년	기준	온실가스	총배출량	

				82,019tCO2	eq

	・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한	중단기	목표	

				설정	:	2022년	2021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	5%	감축	목표	수립,	2030년	

				2021년	대비	40%	감축목표	수립

	・	재생에너지	현	사용량	데이터/

				구체적인	확대	계획에	대한	정보	없음	

	・	연간	플라스틱	사용량	15%	감축	선언	
	・	친환경	패키징	도입으로	22년	단기	

				목표로	2,906톤	저감	계획	수립

	・	혁신적인	제도	개선	및	장기	로드맵	

				부재	

	・	플라스틱	사용량	정보	

				없음		

	・	2021	동원F&B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롯데제과

	・	2021년	기준	온실가스	총배출량	

				124,290tCO2	eq

	・	2040년	탄소중립	및	RE	100	선언

	・	2030년	BAU(Business	As	Usual)	

				대비	온실가스	30%	감축	선언	

	・	재생에너지	현	사용량	데이터	없음	

	・	Sweet	ECO	2025	프로젝트를	통해	

				2025년까지	목표	제시

	・	제품	용기/트레이에	사용되는	

				플라스틱	사용량	25%	(825톤)	이상	

				감축	계획	발표

	・	포장재	인쇄에	사용되는	잉크	및	

				용제	550톤	감축,	친환경	종이	포장재	

				4,200톤	사용	

	・	감축	계획이	전체	플라스틱	포장재	

				사용량에	훨씬	못	미침

		・	「자원의절약과재활용
	・	촉진에관한법률」에	따른	

				제품	포장재	출고수입	실적	

				공개	

	・	2021년	기준	포장재	

				사용량	공개:	9,735톤

	・	세부적인	플라스틱	

				포장재에	대한	정보	없음	

	・	2020-2021	

				롯데제과																

				지속가능경영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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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기후 위기 대응 감축 선언 및 계획 투명한 정보공개 출처

CJ제일제당

	・	2021년	기준	온실가스	총배출량							

				4,258,000tCO2	eq

	・	2050년	탄소중립	및	제로	웨이스트	

				선언

	・	2030년	미주	대상	재생에너지	전력	

				100%	전환,	2050년	아시아	전환	발표

	・	2030년	사업장	온실가스	25%	

				감축(2020년	대비)

	・	2021년	기준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	

				11%

	・	3R(Redesign,	Recover,	Recycle)	

				정책을	바탕으로	플라스틱	사용량	

				감소를	위한	패키징	목표	수립	

	・	플라스틱의	구체적인	감축	목표나	

				재사용에	기반한	혁신적인	제도	개선은	

				부재	

	・	플라스틱	대체	소재나	생분해성	

				플라스틱	등	R&D	투자	계획	제시	

	

 ・	2021년	플라스틱	

				포장재	사용량	34,804톤	

 ・	이	중	재생	원료에	사용된	

				플라스틱양은	61톤	

	・	2021	CJ	제일제당	

					지속가능경영보고서

	・	2021	CJ	제일제당	

				기후변화	대응보고서

오뚜기

	・	2020년	기준	온실가스	총배출량		

				89,659tCO2	eq

	・	RE	100	및	탄소	중립에	대한	목표	부재	

	・	재생에너지	현	사용량	데이터/

				구체적인	확대	계획에	대한	정보	없음

	・	고효율	설비로	에너지	절감,	포장재	

				개선	등에	대한	성과는	제시하지만,	

				플라스틱	감축	선언이나	계획에	대한	

				내용	부재	

	・	「자원의절약과재활용

	・	촉진에관한법률」에	따른	

				제품	포장재	출고수입

				실적	공개	

	・		2020년	기준	32,641	톤	

	・	세부적인	플라스틱	

				포장재에	대한	정보	없음	

	・	2021	오뚜기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코카콜라

	・	2021년	기준	온실가스	총배출량	

				5,490,000tCO2	eq
18

	・	2050년까지	탄소중립	선언	

	・	2021년	기준	재생에너지	사용비율	

				12%	

	・	2025년까지	모든	포장재를	재활용	

				가능하도록	생산

	・	2030년까지	포장재의	50%의	재활용	

				재료로	생산

	・	2025년까지	석유	기반(원료)	

				플라스틱을	300만	톤	감축	

	・	2030년까지	최소	25%의	재사용	

				포장재	이용	선언	

	・	2021년	기준	

				1,250억개의	플라스틱병	

				생산19	

	・	CocaCola	2021	

				Business	&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Report

빙그레

	・	2021년	기준	온실가스	총배출량		

				60,993tCO2	eq

	・	탄소중립에	대한	언급은	있으나	

				구체적인	목표	부재	

	・	재생에너지	현	사용량	데이터/

				구체적인	확대	계획에	대한	정보	없음

		・	3R(Recycle,	Redesign,	
				Replacement)	바탕으로	플라스틱	

				사용량	감소를	위한	패키징	목표	수립	

	・	플라스틱의	구체적인	감축	목표나	

				혁신적인	제도	개선은	부재	

	・	플라스틱	사용량	정보	

				없음		

	・	2022	빙그레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매일유업

	・	2021년	기준	온실가스	총배출량		

				120,934tCO2	eq

	・	2025년까지	2021년	대비	온실가스	

				원	단위	배출량	10%	감축	목표

	・	재생에너지	현	사용량	데이터	없음,	

				재생에너지	도입	예정	

	・	2021년	대비	2025년	플라스틱	예상	

				사용량	대비	8%	감축	목표	

	・	예상	사용량	대비	감축	목표로	실질적인	

				감축	효과	없음	

		・	플라스틱	사용량	정보	
				없음	

	・	매일유업	웹사이트	내	

				ESG	정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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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칠성음료

농심

없음

오뚜기

풀무원

동원 F&B

오리온

기타

롯데제과

CJ 제일제당 39.8%

32.4%

29.0%

21.6%

16.7%

16.4%

15.2%

12.5%

10.5%

23.4%

그림	8. '일회용 플라스틱 문제에 가장 책임이 크다고 느낀 제조사'에 대한 설문결과  

             (중복응답,	N=1,041)

그린피스	서울사무소는	2022년	9월	7일부터	13일까지	6일간	플콕조사	참가자를	대상으

로	인터넷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플콕조사	유효	참가자	3,506명	중	1,041명이	설문에	참

여했다.	

아래	표는	응답자가	플라스틱	문제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는	제조사를	묻는	질문에	

응답한	결과다(중복	응답).	그	결과,	CJ제일제당(39.8%)이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답했으

며,	롯데칠성음료(32.4%),	롯데제과(29.0%)가	뒤를	이었다.	기타	의견으로는	단	하나의	

기업에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재를	사용하는	모든	기업이	책임이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응답의	결과는	본	조사를	통해	얻은	플라스틱	배출량	상위	기업	리스

트와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이는	시민들이	CJ제일제당,	롯데칠성음료,	롯데제과	등의	대표

적인	식품	제조사가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책임을	지고	노력해야	한다고	인식하

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참가자 설문 및 인터뷰5

참가자 설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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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및 과대 포장된 
포장재 줄이기

재사용 포장재
시스템으로의 변화

정부의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규제

배달용기 규격화

일회용 컵 규제

기타

84.2%

45.5%

42.0%

40.5%

30.9%

3.2%

그림	9.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 기업에 대한 요구사항'에 대한 설문결과  

             (중복응답,	N=1,041)

또한	설문을	통해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나	기업에	요구하고	싶은	것을	물어

보는	질문에(중복	응답)	‘이중	및	과대	포장된	포장재	줄이기’(84.2%)라고	답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고,	‘재사용	포장재	시스템으로의	변화’(45.5%),	 ‘정부의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규제’(42.0%),	‘배달	용기	규격화’(40.5%),	‘일회용	컵	규제’(30.9%)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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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수 참가자

“제가 담임을 맡고 있는 중학교 1학년 학급에서 항상 쓰레기 및 재활용 

문제로 고민을 하던 차에 반 아이들과 함께 플콕조사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교실에서는 일회용 플라스틱 페트병에 담긴 물을 마시는 학생들이 많아서 

페트병 쓰레기가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넘쳐나는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기업들이 과대 포장을 줄이고 포장재 재질을 바꿔나가는 노력을 

기울여주기를 요청합니다.”

김정회 참가자

"스스로 플라스틱 쓰레기를 많이 줄였다고 생각했지만 직접 조사하면서 

그 기록들을 다시 살펴보니 여전히 많은 플라스틱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 필요해서 살 수밖에 없는 생활 필수품들이 거의 

대부분 플라스틱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 살 때마다 죄책감도 동시에 들었어

요. 플라스틱을 계속 사용하는 기업이 플라스틱 포장재생산을  중단해 줄 것

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성지현 참가자

“우리는 플라스틱을 피할 수 없는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계속 악화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문제의 원인을 없애야 합니다. 플콕조사를 하면서 

‘정말 생활에서 사용하는 거의 모든 제품이 플라스틱 쓰레기를 생산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밀키트 및 개별 포장된 냉동식품이 빨리 

만들고 먹기 쉽다고 많이 판매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제품들은 

플라스틱 포장이 다른 제품들보다 쓸데없이 많다고 느껴집니다.” 

그린피스는	플콕조사를	수행한	시민	참가자	가운데	일부를	대상으로	후속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다.	인터뷰에	응한	시민	모두	플라스틱	소비를	피하려	해도	그럴	수	없는	현재의	시스

템을	지적했다.	또	불필요하게	과잉	사용되는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해	기업이	나서	줄	것을	

요구했다.

참가자 인터뷰

오희영 참가자

“일반 시민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한계가 있어요. 플라스틱을 생산하는 

주요 기업이 생산량을 감축하는 것이 훨씬 더 빠른 효과를 가져온다고 생각해요. 

기업은 시민의 참여와 의견에 귀 기울이고 환경을 좀 더 생각해 주기를 바랍니다. 

플라스틱을 비롯한 각종 환경오염을 덜 배출할 수 있는 생산법을 개발해 주세요. 

같이 사는 나라를 망치지 말아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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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국가들은	플라스틱	오염의	심각성을	더	빠르게	인지하고	국가	차원에서	빠르게	움직이

고	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2020년	3월	‘EU	순환・경제실행계획’을	발표한	이래	
같은	해	7월	‘플라스틱세(Plastic	tax)’를	채택하였고,	12월에는	‘플라스틱	폐기물	수출규

제’를	발표해	플라스틱	폐기물	처리	책임을	강화했다.20	EU의	강력한	탈	플라스틱	대책에	발

맞추어	프랑스는	세계	최초로	2022년	1월	1일	소매업체에서	30여	가지	과일과	채소를	플

라스틱으로	포장해서	판매하는	것을	금지했다.21

더불어	캐나다에서는	2022년	일회용	비닐봉지,	음료	스틱,	음료	묶음	고리,	플라스틱	식기

류,	재활용이	어려운	음식	용기	등	6가지	일회용	플라스틱의	수입과	생산을	올해	말까지로	

금지하며,	2023년에는	판매가	중단된다.	캐나다	정부는	국제적인	플라스틱	오염을	해결하

기	위해	2025년	내로	수출까지	금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2

늦은	감이	있지만	우리	정부도	2022년	10월,	플라스틱이	가져오는	전	지구적	위기와	우리

나라에서의	플라스틱	폐기량의	심각성을	인지하며	‘전주기	탈	플라스틱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가	심각성을	느낀	가장	큰	부분	역시	다름	아닌	포장재와	용기	폐기물이었다.	이번	대책

에는	일회용	포장재와	용기의	사용량	감축을	위한	다회용기	사용	시스템의	확대	및	지원,	과

대포장에	대한	관리	등이	포함됐다.	환경부는	이	대책을	통해	2025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의	20%를	감량을	목표로	하고	있다.23		정부에서	코로나19로	더	심각해진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를	규제하기	시작하였으나	이전	정책의	시행과정에서	‘완화’를	반복하며	답답한	행정을	

이어	나가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이렇듯	우리나라를	포함	다양한	국가들이	플라스틱	오염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그를	바

탕으로	한	정책을	내놓고	있으며,	플라스틱	오염의	문제가	범국가적	문제인	만큼	2022년	

초	유엔환경계획(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UNEP)에서는	법적	구

속력을	가지는	‘국제	플라스틱	협약(Global	Plastic	Treaty)’을	2024년말까지	마련하는	

것에	합의했다.

그린피스	서울사무소의	2022년	플콕조사는	전국	3,856명의	참가자(유효참가자	3,506

명)와	함께	국내	최대	규모의	플라스틱	소비량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전체	식음료	포장

재가	70%	이상을	차지했고,	상위	10개	식품	제조사의	일회용	플라스틱	비중은	전체	플라스

틱	소비량의	22.7%를	차지하는	등	대한민국에서	소비되는	대부분의	일회용	플라스틱이	먹

고	마시는	식음료	포장재에서	발생할	뿐만	아니라	일부	제조사가	플라스틱	위기를	가속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결론Part.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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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사에	참여한	시민들	또한	인터뷰를	통해	플라스틱	오염에	있어	이를	생산하고	유통

하는	기업들의	문제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기업의	실질적인	변화를	요구했다.

2020년부터	매년	진행된	본	조사는	매년	비슷한	결과가	도출되고	있다.	이는	기업과	정부	

차원에서	혁신적이고	실질적인	플라스틱	감축을	위한	노력과	정책이	미비하다는	것을	뜻하

기도	한다.			

그린피스	서울사무소는	이번	플콕	조사를	통해	다음	세	가지를	기업과	정부에	요구하는	바

이다.	

첫째, 기업은 일회용 플라스틱 배출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일회용 플라스틱의 실제 사용량부터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그린피스 서울사무소에서 지속해서 투명한 자료를 요구하고 있으나, 

기업은 지금까지 정기적이고 구체적인 사용량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둘째, 기업은 근본 해결책이 될 수 없는 제품 경량화나 바이오 플라스틱을 

대책이 아닌 재사용과 리필을 기반으로 하는 선순환 시스템을 도입 및 확대

하여 플라스틱 포장재 사용 제품 생산을 큰 폭으로 감축할 수 있도록 중장기

적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다.

셋째, 정부는 국제 동향과 시민들의 목소리에 발맞추어 선제적 정책을 펼쳐

야 할 것이며, 퇴보하지 않고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더불어 국제 플라스틱 

조약을 위한 논의에서도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태도로 임하여 강력한 조약

이 체결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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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경 가수경 강가영 강건우 강건이 강경완 강고은 강광묵 강나래 강내인 강다민

강다연 강다영 강다은 강도원 강동원 강동해 강동혁 강라비아 강미선 강미순 강미옥

강민경 강민구 강민서 강민성 강민종 강민채 강병준 강보람 강산 강서연 강서준

강서현 강서희 강석훈 강성길 강성묵 강성주 강소라 강수민 강수빈 강수연 강수진

강수현 강숙남 강승민 강신정 강예지 강예진 강우람 강원배 강유경 강유진 강은경

강은영 강은정 강의주 강인희 강주빈 강주희 강준구 강지수 강지운 강지원 강진선

강진아 강진희 강찬희 강채린 강채민 강채원 강태경 강태린 강태정 강하늘 강현수

강현우 강현정 강형석 강혜연 강혜진 강효림 강효진 강희운 경강욱 경민경 경일화

고가빈 고가온 고경민 고다온 고미영 고미정 고보민 고보빈 고승주 고아라 고연수

고영란 고영민 고예준 고예진 고우성 고유정 고유진 고은빛 고은성 고은영 고정윤

고지연 고지영 고지원 고창기 고태영 고한봉 고현우 고혜원 고호연 고효정 고희선

고희영 공다인 공다정 공영선 공준민 공진하 공채원 곽가연 곽규린 곽기은 곽도현

곽명준 곽순화 곽시환 곽영미 곽예린 곽예서 곽예진 곽윤규 곽윤지 곽은민 곽주현

곽채원 곽채희 구길령 구나현 구도연 구명자 구미숙 구본결 구본준 구선희 구송연

구슬아 구영준 구영회 구윤아 구지현 구화정 구효준 궉호균 권광혁 권규리 권나경

권나희 권다영 권다혜 권도연 권도희 권륜희 권리안 권미순 권민성 권민정 권민지

권민희 권보경 권서린 권수연 권수진 권순민 권아린 권영재 권예주 권예지 권오윤

권오후 권우실 권우현 권유진 권윤혜 권이령 권준혁 권지숙 권지연 권차은 권하린

권하연 권한영 권혁남 권현명 권현수 권현숙 권혜빈 금소영 길송현 길채빈 김가경

김가연 김가은 김가인 김가희 김강빈 김강훈 김건 김건우 김건원 김견아 김겸희

김경란 김경원 김경율 김경인 김경일 김경주 김경환 김경희 김고은 김구슬 김국희

김규람 김규리 김규민 김규빈 김규원 김근 김기민 김기붕 김기정 김기환 김꽁치

참가자 명단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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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라 김나림 김나연 김나영 김나은 김나현 김나희 김낙령 김남주 김남희 김다빈

김다솜 김다연 김다예 김다정 김다희 김담은 김대현 김대환 김대훈 김덕영 김덕희

김도아 김도연 김도엽 김도영 김도윤 김도율 김도은 김도현 김도훈 김도흔 김동명

김동민 김동연 김동욱 김동윤 김동인 김동현 김두완 김라온누리 김라온제나 김려원 김륜형

김리나 김리원 김명숙 김명욱 김명이 김명희 김문수 김미랑 김미래 김미선 김미숙

김미정 김미희 김민 김민건 김민경 김민규 김민기 김민석 김민선 김민섭 김민수

김민영 김민욱 김민유 김민재 김민진 김민찬 김민채 김민하 김민해 김민혁 김민희

김배기 김범구 김범규 김범수 김병재 김병현 김보람 김보연 김봉진 김산하 김상민

김상호 김서윤 김서율 김서은 김서현 김서회 김석원 김선경 김선령 김선미 김선우

김선현 김설리 김설아 김성식 김성은 김성재 김성진 김성환 김성희 김세령 김세아

김세영 김세훈 김소연 김소영 김소은 김소정 김소지 김소진 김소현 김소희 김솔지

김송원 김송현 김수경 김수린 김수민 김수영 김수임 김수정 김수희 김숙영 김순복

김승수 김승윤 김승현 김승혜 김승희 김시연 김시우 김시윤 김시은 김시현 김시후

김신정 김아름 김아린 김아현 김여나 김여원 김연건 김연아 김연옥 김연우 김연주

김연지 김영남 김영서 김영심 김영완 김영욱 김영은 김영재 김영주 김영환 김영희

김예서 김예슬 김예원 김예인 김예주 김예찬 김옥경 김옥진 김옥희 김용태 김우성

김우수 김우진 김욱중 김유경 김유담 김유림 김유민 김유빈 김유선 김유은 김유정

김유종 김윤경 김윤아 김윤정 김윤진 김윤하 김율희 김은별 김은성 김은솔 김은송

김은숙 김은영 김은주 김은진 김은천 김은혜 김은희 김이경 김이든 김이린 김이슬

김이안 김이화 김인선 김인영 김인옥 김자영 김재경 김재민 김재언 김재은 김재학

김재현 김재형 김재희 김정 김정식 김정은 김정현 김정혜 김정회 김제인 김조안

김종미 김종윤 김종찬 김주빈 김주아 김주안 김주연 김주영 김주원 김주은 김주현

김준 김준석 김준성 김준용 김준혁 김지나 김지민 김지선 김지성 김지수 김지순

김지아 김지안 김지연 김지영 김지오 김지우 김지원 김지윤 김지율 김지인 김지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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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김지형 김지환 김진만 김진아 김진영 김진우 김진일 김진희 김차온주 김차은

김찬우 김창훈 김채림 김채영 김채이 김채현 김채희 김초윤 김태령 김태린 김태연

김태영 김태원 김태은 김태인 김태정 김태진 김태현 김태환 김태훈 김하경 김하늘

김하림 김하연 김하영 김하은 김하음 김한빈 김한슬 김한준 김해울 김해정 김해찬

김해환 김향기 김혁종 김현 김현민 김현빈 김현석 김현우 김현욱 김현정 김현주

김현준 김현진 김현희 김형인 김혜리 김혜민 김혜빈 김혜수 김혜영 김혜정 김혜지

김호민 김호연 김호영 김홍아 김화랑 김효곤 김효리 김효린 김효민 김효정 김효주

김효준 김휘민 김희경 김희영 나길주 나민서 나세환 나수빈 나수정 나예원 나예진

나유리 나유하 나윤호 나재원 나희주 남가윤 남궁유림 남궁혜인 남기범 남도율 남률

남민주 남서인 남수현 남슬기 남영주 남예림 남의정 남인선 남지우 남지윤 남혜린

남혜진 노경민 노금비 노대균 노동욱 노상윤 노승준 노영미 노유정 노윤채 노윤호

노은채 노지영 노지원 노하정 노해민 노현숙 노현우 노현정 노현채 노혜선 노효승

노효진 도병열 동현준 딜도라 라민주 라영인 류동권 류선미 류성주 류승아 류승은

류예진 류인하 류재희 류정서 류정연 류지수 류찬희 류택연 류하연 류한솔 류현서

류현준 마영주 마윤정 마주희 맹윤지 맹지현 모지영 모효진 목은수 문건우 문경미

문다미 문다혜 문동준 문모아 문민서 문서연 문서준 문성주 문세림 문시현 문예빈

문예원 문예현 문우영 문은비 문재철 문정아 문종현 문지수 문지영 문지원 문지호

문지환 문진서 문채은 문태희 문혜준 문혜진 문혜찬 문휘태 민가영 민경자 민경훈

민문경 민복숙 민수 민수인 민승비 민온기 민은새 민혜리 박가빈 박가현 박건

박건우 박건형 박건후 박건희 박경애 박경옥 박고은 박교은 박국찬 박규린 박규빈

박금주 박기백 박기숙 박기연 박나리 박나영 박남지 박노을 박다인 박동운 박두나

박미선 박미영 박미현 박미혜 박미희 박민서 박민석 박민수 박민아 박민영 박민종

박민준 박민지 박민채 박민하 박보경 박보미 박산 박상규 박상아 박상준 박상혁

박상화 박새얀 박서영 박서정 박서준 박서혜 박서희 박선규 박선미 박선아 박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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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우 박선자 박성민 박성엽 박성우 박성은 박성준 박성현 박성호 박세연 박세웅

박세화 박세희 박소빈 박소연 박소영 박소윤 박소이 박소정 박소진 박소현 박솔우

박수민 박수빈 박수성 박수연 박숙영 박승리 박시현 박시환 박아현 박안수 박에스더

박여원 박여준 박예나 박예린 박예빈 박예슬 박예은 박유민 박유은 박유진 박윤경

박윤선 박율 박은경 박은비 박은수 박은정 박은혜 박이경 박인환 박자민 박자희

박재규 박재연 박재영 박재현 박정민 박정연 박정원 박정은 박정현 박정훈 박정희

박종범 박주미 박주연 박주영 박주현 박준서 박준성 박준우 박준형 박준희 박중수

박지나 박지민 박지선 박지아 박지영 박지은 박지현 박지혜 박지훈 박진실 박진형

박진희 박찬경 박찬우 박채린 박채림 박채원 박채현 박철순 박철호 박태미 박태영

박하늘 박하연 박하은 박하음 박한슬 박한재 박해원 박향미 박헌재 박현민 박현서

박현선 박현순 박현아 박현정 박현주 박현준 박현지 박현진 박형준 박혜림 박혜연

박효선 박효은 박희순 박희연 박희원 박희준 박희찬 박힘찬 반민채 반성현 방미연

방민혜 방서연 방서준 방소은 방시영 방유빈 방재성 배강현 배경선 배규민 배금민

배다훈 배문경 배미래 배민선 배민정 배서령 배서연 배서희 배석호 배선영 배수연

배수정 배수현 배영한 배우찬 배장완 배정숙 배준형 배진주 배혜진 배효선 백가윤

백빛 백상현 백서현 백설미자 백소연 백소윤 백승훈 백은경 백은우 백주현 백지후

백진우 백해윤 백현우 백혜진 백희경 변경원 변경지 변다은 변다희 변서영 변성환

변아롱 변정현 변종현 변찬영 변효진 변희성 보라미 복예준 상희수 새난슬 서경완

서경진 서다솜 서동현 서명석 서미화 서민경 서민성 서민정 서민준 서민지 서민형

서민호 서상덕 서상우 서수견 서수지 서수진 서연재 서예담 서예림 서유정 서유진

서윤의 서윤지 서이슬 서인순 서정연 서정효 서주연 서주영 서지민 서지원 서지율

서지형 서창권 서채은 서하은 서하정 서한솔 서해인 서해찬 서행수 서현서 서형원

서희원 석다은 석서현 석아영 석준서 선예슬 선용자 선유성 선해주 성가연 성민석

성민용 성수빈 성시현 성아현 성여진 성영승 성예림 성예하 성유진 성은주 성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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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지현 성진호 성현정 성혜린 성효진 성희진 소원 소율 소은희 소준섭 소진희

손경아 손나영 손동인 손면호 손민경 손민지 손성준 손수진 손시영 손영민 손예인

손우재 손원 손유나 손유리 손유성 손유진 손은영 손정우 손정은 손지민 손지아

손지영 손채훈 손하영 손현도 손현서 손호영 손희영 손희주 손희지 송강은 송기석

송다은 송대영 송대윤 송명선 송문수 송민경 송민아 송민준 송민진 송보빈 송선미

송수민 송수진 송슬기 송승연 송여울 송영연 송원실 송유나 송유민 송유빈 송유진

송은숙 송은영 송인아 송인혜 송재린 송정무 송정민 송정현 송주훈 송지원 송지은

송지희 송채미 송채원 송채희 송태준 송현수 송혜정 송효재 송효정 송효진 송희아

신가은 신도윤 신도현 신동엽 신동우 신동원 신명 신서빈 신서연 신서영 신서현

신성민 신소담 신소라 신소은 신수현 신숙희 신승용 신승철 신연서 신연수 신영화

신원섭 신원준 신유리 신유림 신유민 신유정 신윤 신윤종 신율희 신은호 신이안

신재혁 신정우 신정헌 신정훈 신종순 신준용 신지민 신지수 신지연 신지윤 신지혜

신형상 신혜린 신혜선 신혜연 신혜정 신호준 신화남 신희주 심다은 심대수 심소윤

심송윤 심은실 심은지 심재민 심재은 심지민 심현지 안가은 안강회 안경미 안광현

안규진 안나윤 안도윤 안민정 안병은 안서영 안서현 안성은 안소율 안소은 안수민

안수호 안승호 안시영 안시현 안영주 안예원 안예진 안원정 안유진 안윤서 안은서

안정숙 안정은 안정현 안정환 안지수 안지예 안지인 안지현 안지형 안진 안진홍

안채영 안치원 안하민 안해슬 안해인 안현 안현선 안현우 안형석 안효진 양가을

양건희 양경화 양나윤 양다예 양도훈 양만웅 양미희 양민혁 양민호 양서경 양성보

양성순 양세희 양수련 양수진 양승주 양승희 양시원 양예람 양우영 양원혁 양유민

양윤지 양은주 양은혜 양재혁 양주연 양지성 양효빈 엄세은 엄소은 엄소현 엄영노

엄정훈 엄지은 여건후 여규림 여명 여예나 여운호 여정은 여희진 연수 연영희

연태희 염강빈 염수빈 염젬마 염지호 염하진 예가현 오가은 오경호 오기상 오나리

오단유 오대군 오민하 오민형 오새봄 오서연 오서영 오세연 오세헌 오소정 오솔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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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희 오수빈 오수완 오슬비 오승우 오승현 오시은 오시훈 오연수 오예나 오원호

오유나 오유진 오은경 오자윤 오재학 오정미 오정민 오정빈 오정수 오정우 오주안

오주은 오준혁 오지은 오지현 오창미 오채민 오채빈 오태윤 오한별 오현명 오현석

오현정 오현진 오형석 오혜원 오희영 오희종 옥연주 옥지수 용예림 우가영 우승빈

우예서 우유정 우윤수 우은미 우은민 우은율 우정경 우지현 우혜진 원서희 원예린

원예은 원지윤 원호진 유다현 유대원 유민종 유민지 유보영 유보은 유서연 유선옥

유수민 유수빈 유수현 유승민 유시은 유영주 유용준 유윤성 유은서 유은환 유이성

유인지 유재림 유재희 유정현 유주원 유준식 유지성 유지원 유지홍 유진 유채현

유철호 유하민 유하영 유현규 유현기 유현지 유혜선 유효승 윤가희 윤광숙 윤다은

윤동환 윤명식 윤미경 윤민섭 윤민아 윤병두 윤서영 윤서인 윤서호 윤성배 윤성현

윤성희 윤세연 윤세하 윤소리 윤소빈 윤소연 윤소영 윤수빈 윤수연 윤수재 윤수진

윤수하 윤수현 윤승훈 윤시성 윤여은 윤여진 윤연빈 윤예나 윤예린 윤예진 윤용옥

윤우진 윤은서 윤인기 윤인우 윤정서 윤정석 윤정인 윤종현 윤주영 윤준 윤준영

윤지민 윤지섬 윤지연 윤지윤 윤지현 윤지호 윤채니 윤채영 윤채정 윤평온 윤하

윤하민 윤해찬 윤혁구 윤현명 윤현미 윤현정 윤형지 윤혜빈 윤혜정 윤희원 윤희준

이가연 이가예 이가은 이건우 이겸 이경도 이경림 이경민 이경선 이경현 이경화

이규리 이규택 이규혁 이규흔 이금복 이기윤 이기희 이나래 이난영 이노율 이다솜

이다연 이다영 이다윤 이다은 이다현 이다희 이대한 이도훈 이동건 이동규 이동근

이동한 이동후 이동훈 이두리 이드림 이라영 이라희 이래현 이률위 이명광 이명희

이미강 이미경 이미나 이미숙 이미아 이미진 이미현 이민서 이민석 이민승 이민재

이민정 이민준 이민지 이바다 이병곤 이병용 이병훈 이보림 이상미 이상아 이상운

이상은 이상준 이상훈 이서영 이서원 이서윤 이서은 이서준 이서하 이서한 이서현

이서희 이선아 이선엽 이선영 이선우 이선재 이선화 이선희 이성민 이성빈 이성은

이성재 이성현 이세나 이세미 이세상 이세영 이세은 이세진 이세현 이세희 이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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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미 이소민 이소연 이소영 이소윤 이소은 이소희 이솔 이송은 이송희 이수

이수미 이수아 이수연 이수영 이수원 이수정 이수지 이수현 이수형 이슬비 이승빈

이승언 이승연 이승우 이승원 이승윤 이승은 이승현 이승효 이승후 이시영 이시온

이시우 이시훈 이아령 이아영 이아현 이어진 이에스더 이여진 이연아 이연우 이연주

이연지 이연호 이영림 이영미 이영민 이영서 이영주 이영진 이예나 이예리 이예린

이예림 이예서 이예슬 이예슬아 이예안 이예원 이예은 이예정 이예준 이예진 이온유

이우린 이원빈 이원상 이원준 이원찬 이원호 이원효 이유나 이유리 이유림 이유미

이유빈 이유정 이유준 이유진 이윤경 이윤솔 이윤수 이윤아 이윤재 이윤정 이윤주

이윤준 이윤지 이은경 이은서 이은숙 이은지 이은총 이은호 이이나 이장훈 이재상

이재정 이재철 이재형 이정란 이정민 이정안 이정연 이정우 이정의 이정형 이정훈

이정희 이종민 이주담 이주성 이주아 이주안 이주연 이주원 이주은 이주표 이주현

이주환 이준 이준경 이준서 이준석 이준엽 이준용 이준우 이준해 이지선 이지성

이지수 이지언 이지연 이지영 이지운 이지원 이지유 이지윤 이지인 이지혜 이지호

이지후 이지훈 이진 이진서 이진솔 이진수 이진아 이진영 이진우 이진형 이진호

이진희 이찬혁 이찬형 이찬호 이찬희 이창주 이채연 이채희 이태훈 이태희 이하늘

이하연 이하영 이하원 이하은 이하진 이한나 이한석 이한승 이한율 이해냄 이해성

이헌빈 이혁 이현 이현경 이현단 이현민 이현빈 이현석 이현승 이현식 이현아

이현정 이현조 이현지 이형호 이혜리 이혜림 이혜성 이혜원 이혜은 이혜음 이혜인

이혜진 이호연 이호정 이호진 이호찬 이화수 이환희 이효명 이효선 이효정 이효주

이효현 이휘영 이희수 이희영 이희원 인국진 인예진 인혜경 임규환 임다빈 임다은

임다힘 임대호 임동빈 임미진 임민서 임병권 임보람 임상진 임서경 임서영 임서율

임서진 임서하 임서현 임선경 임선아 임선자 임세빈 임세영 임세진 임수미 임수민

임수진 임수희 임숙경 임숙연 임승만 임승미 임연재 임영재 임예서 임완수 임유빈

임유진 임은송 임은수 임의진 임재욱 임정혜 임종봉 임주영 임주은 임주하 임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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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민 임지성 임지영 임지은 임지후 임진성 임진영 임채민 임채은 임태경 임태연

임태이 임하나 임하연 임한봉 임한이 임현록 임현성 임현아 임현지 임현진 임혜수

임훈휘 장가연 장나경 장도원 장동률 장동주 장동준 장명임 장미리 장민규 장민서

장민주 장서연 장서윤 장석주 장성진 장세나 장소현 장소희 장수빈 장수안 장수원

장수정 장아람 장연희 장영근 장예린 장예림 장예주 장예준 장예지 장우혁 장유나

장유진 장유찬 장윤정 장은서 장은정 장은주 장은호 장이항 장재연 장재원 장정민

장주리 장지연 장지우 장지원 장진선 장진영 장찬성 장채은 장철호 장필수 장현진

장혜림 장효령 전가영 전결 전경자 전고은 전규일 전다슬 전다연 전다현 전다혜

전대성 전민서 전민지 전범령 전상훈 전서준 전성준 전소연 전소현 전수빈 전수진

전수환 전순영 전시원 전시현 전예은 전예진 전용민 전은덕 전은성 전은혜 전주희

전준우 전진화 전태빈 전하윤 전현준 전현희 전혜원 전희원 정가현 정구홍 정나래

정다빈 정다운 정다원 정다은 정다인 정다정 정다훈 정단비 정대균 정덕희 정동화

정리안 정명희 정무이 정미란 정민경 정민채 정민혁 정민호 정민후 정보경 정상진

정상혁 정서연 정석현 정선애 정선희 정성보 정성윤 정성호 정세빈 정세영 정세한

정소연 정수빈 정수진 정승헌 정승현 정아영 정연경 정연우 정연주 정연준 정영진

정영현 정영훈 정예담 정예림 정예솔 정예진 정옥주 정우빈 정우신 정우진 정유경

정유라 정유민 정유빈 정유정 정유진 정유찬 정윤서 정윤아 정윤정 정윤호 정은미

정은별 정은유 정은지 정은찬 정은호 정의서 정의진 정인화 정재원 정종호 정주연

정주영 정주희 정준서 정지민 정지수 정지아 정지연 정지원 정지윤 정지현 정지효

정진나 정찬종 정채린 정충민 정태영 정태인 정하나 정하란 정하윤 정하은 정한결

정해창 정현영 정현우 정현호 정현희 정혜나 정혜령 정혜림 정혜빈 정혜윤 정혜진

정호용 정홍경 정효재 정효정 정희석 정희수 정희원 정희진 조건희 조경민 조규진

조규한 조다영 조명현 조미경 조미순 조미현 조민숙 조민정 조민준 조서윤 조서진

조선영 조성빈 조성연 조성윤 조성은 조성인 조성환 조송이 조수민 조수아 조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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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현 조수훈 조승우 조승혜 조승희 조아라 조아령 조아빈 조아영 조아현 조안나

조여진 조연우 조연주 조영 조예린 조예빈 조예영 조예진 조완주 조용곤 조유나

조유민 조유성 조유진 조윤서 조윤아 조윤재 조윤진 조은비 조은수 조은아 조은율

조은정 조은지 조은채 조은호 조재우 조재호 조정훈 조채령 조하민 조하윤 조하은

조한새 조혁진 조현서 조현지 조현진 조혜림 조혜연 조혜인 조홍주 주광혁 주다인

주영란 주웅빈 주은정 주태현 주한결 주해빈 주현아 주혜원 지서윤 지옥분 지윤아

지은채 지인 지주경 지훈 진경은 진도영 진민건 진선미 진승연 진예나 진예원

진은솔 진현준 차무겸 차미경 차수은 차연우 차영주 차용태 차원희 차인애 차하얀

차한솔 차현숙 차현우 채사랑 채석영 채수진 채우진 채원석 채은솔 채희재 천루아

천서윤 천성진 천세나 천신영 천지혜 최가람 최강 최강연 최건율 최경준 최광현

최규민 최규원 최기식 최나은 최나현 최낙숙 최낙은 최다인 최다현 최다희 최도하

최문강 최미나 최미루 최민규 최민서 최민정 최백경 최보미 최사랑 최상열 최서우

최서윤 최서현 최선희 최성록 최성민 최성현 최수민 최수빈 최수영 최순희 최슬기

최승수 최승연 최승진 최승혜 최시은 최아영 최여진 최영경 최영란 최영은 최영주

최예나 최예은 최예준 최온유 최우석 최원영 최유경 최유림 최유정 최유주 최유진

최유현 최윤 최윤미 최윤솔 최윤이 최은서 최은재 최은정 최은지 최은희 최이도

최이지 최인향 최재경 최재원 최재정 최정빈 최정연 최정원 최정진 최정헌 최정호

최정희 최주은 최준민 최지빈 최지애 최지연 최지우 최지원 최지현 최지희 최진우

최진주 최찬결 최태영 최태우 최필근 최한라 최한솔 최현식 최현정 최현호 최혜미

최혜영 최혜정 최호태 최화서 최효은 최효정 최휘성 최희수 최희예 최희정 최희주

최희찬 추병진 추지애 추현영 태현준 편지민 표근혜 표윤정 하민정 하민지 하성현

하승하 하영란 하예린 하윤경 하지수 하지우 하지윤 하채림 하휘성 한규리 한나웅

한다휘 한명숙 한새봄 한서연 한석화 한선미 한선옥 한성은 한송이 한송희 한승희

한시온 한아름 한연수 한영휘 한예은 한유정 한은정 한장희 한재범 한재현 한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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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종명 한종우 한지민 한지성 한지원 한진주 한채원 한채희 한태연 한태현 한혜민

한희원 함수연 함윤아 허나영 허동주 허소연 허연주 허예나 허예준 허윤나 허윤아

허은빈 허은정 허주현 허지선 허지호 현은지 현지예 홍나래 홍다혜 홍서연 홍서준

홍서현 홍석준 홍선기 홍성철 홍소희 홍수지 홍수현 홍승완 홍연조 홍연준 홍은아

홍준기 홍지연 홍진목 홍채빈 홍채은 홍하민 홍현자 황금도 황금희 황난경 황도연

황보윤 황서연 황서현 황선영 황선주 황성윤 황성준 황성현 황세진 황수빈 황수진

황수현 황시윤 황연서 황영기 황영민 황영선 황예지 황예진 황우진 황유빈 황윤이

황윤정 황윤주 황은정 황인우 황인욱 황재빈 황재익 황정연 황지예 황지오 황지원

황지현 황채원 황해림 황혜란 황혜림 황혜영 황혜정
Mehdinezhad		
Fatemeh

NGUYEN	THI	THANH

soooilver
MUKHAMMADIEV		

SHAKHRIYOR	RUSTAMOVICH

강준구 권재범 김반디 김정현 박현주 배석호 강고은 강광묵 강나래 강내인 강다민

성현우 이수민 조은호 최지수 홍지원

데이터 자원봉사자 명단 25

연세대학교 공과대학 데이터 전처리 봉사자

플콕조사 참가자 모집 협력 기관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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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나윤 강미영 강병규 강인호 강지혜 고영란 고은이 구자영 권보라 권오혁 김갑태

김경상 김관훈 김남현 김동우 김동훈 김명수 김문정 김민영 김민정 김비룡 김선배

김성미 김성아 김성여 김성옥 김수빈 김순애 김시현 김연수 김연진 김영미 김영식

김요성 김욱중 김윤이 김윤정 김은영 김은주 김은혜 김이재 김인회 김정선 김종원

김종택 김지영 김지현 김진경 김진숙 김진아 김진영 김진주 김창환 김철수 김치완

김학용 김헌상 김혜란 김희은 김희진 나은아 남아림 남은경 노자영 노주희 류시훈

맹지영 민금란 민복숙 박갑순 박민 박병훈 박상옥 박상찬 박설리 박세이 박숙영

박아름 박유라 박정선 박정수 박정윤 박정혁 박정훈 박종서 박진영 박차영 박찬병

박창옥 박태형 박태혜 박현경 박현정 박형은 박혜미 박효경 반주희 백경혜 백명석

백일현 백혜진 범진옥 변엄지 부가연 서담희 서성만 서창권 성순경 손은영 송채영

신기보 신민규 신연민 신혁철 안병회 양선영 양성은 양현아 여경희 오규설 오서현

오수빈 오수연 오은빈 오하나 온현정 우태형 우형택 위지용 유선옥 유성희 유요덕

유은지 유주원 육군휘 윤선희 윤수경 윤수현 윤영부 윤현숙 이경노 이금주 이금희

이기형 이동현 이률위 이민경 이민영 이민호 이병훈 이보라 이상미 이선경 이수진

이신 이신애 이영선 이영은 이재원 이재훈 이정근 이정란 이정민 이정형 이주연

이지연 이지윤 이철 이혜정 이홍석 이화영 이휘수 임경선 임동식 임보균 임용배

임종욱 임태순 장경숙 장도헌 장세진 장수원 장영임 장은정 장응표 장주진 전성진

전진무 전현숙 전현화 정길희 정단우 정민경 정민지 정수선 정숙희 정영순 정우철

정윤정 정익교 정재도 정찬숙 조기매 조대연 조미자 조선희 조정임 조화은 지옥분

진윤선 차형덕 채승민 최대성 최무영 최비아 최영수 최은주 최재규 최정민 최종천

최진이 최진호 최하은 최희민 한상민 한상희 허숙희 허우교 현도희 현순민 홍기상

홍선희 황선희 황은수 황지연 황지영
Courtney	Jihyun	

Kim

Mingyu	

Oh

SUH	AE	

RAN
MOON	ALLY	JOO

보고서 후원자 명단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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